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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엇이  들어  있나

◆ 수시 최저의 94%에서 영어를 셀 수 있습니다 — 영어 1등급이 조건의 절반을 혼자 채웁니다

◆ 정시는 다릅니다 — 반영 비율에 넣는 곳과 총점에 가·감산하는 곳

◆ 같은 2등급인데 대학에 따라 무게가 전혀 다른 예 · 조사로 얻는 이득

◆ 다음 등급까지 2점과 8점은 다릅니다 — 얼마나 투자할지 정하는 차례

2026년 8월 기준 · 입시CUBE 표지 빼고 5면

입 시 C U B E

06 고 교  과 목 별

영어 절대평가에서 1등급과 2등급의 차이
대학별 감점표가 말하는 것

C이 자료는 무료입니다. 마음껏 나눠 주십시오.◆

법령과 학교가 발표한 요강만 정리했습니다. 예측하지 않습니다.◆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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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 1  ·  숫자부터

수시에서 영어는 거의 언제나 셀 수 있습니다

「영어는 절대평가라 부담 없죠?」

절반만 맞습니다. 등급을 받기는 상대적으로 쉽고, 그래서 더 중요해졌습니다. 모두가 쉽게 받는 등급이라 못

받으면 그만큼 크게 밀립니다. 그리고 수시와 정시에서 쓰이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.

먼저 수시입니다. 2027학년도 요강의 수능최저 조건 가운데 규칙으로 읽어 낸 2,908줄을 보면 이렇습니다.

무엇 얼마나

영어가 고를 수 있는 영역에 들어 있는 줄 94%

영어에 따로 등급 조건을 건 줄 105줄

거의 모든 최저 조건에서 영어를 셀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최저의 대부분은 「몇 개 영역을 골라 등급 합」 방식입니다 —

1,844줄이 2개 영역만 봅니다.

이 둘을 합치면 결론이 나옵니다. 영어 1등급은 최저 조건의 절반을 혼자 채웁니다. 2개 영역 조건에서 영어가 1이면

나머지 하나만 챙기면 됩니다.

그래서 영어가 강한 학생은 최저에서 매우 유리합니다. 반대로 영어가 3~4등급이면 다른 두 과목에서 그만큼을 메워야

합니다. 「절대평가라 부담 없다」가 아니라 「절대평가라 확보해 두어야 한다」가 맞습니다.

출처: 2027학년도 수시 모집요강 6,482줄 가운데 최저 문장을 규칙으로 옮긴 2,908줄을 저희가 집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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◆ 2 ◆ 다음 3 · 정시는 다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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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 2  ·  정시는  다릅니다

대학마다 셈이 따로입니다

수시 최저에서 영어는 등급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입니다. 정시에서는 등급 사이의 거리가 대학마다 다릅니다.

방식 어떻게 영어가 갖는 무게

반영 비율에

포함

다른 영역과 함께 %로 셉니다 비율만큼 큽니다

총점에 가·감산 비율에서 빼고 점수를 더하거나 뺍니다 대학이 정한 표만큼

두 번째 방식에서 대학 간 차이가 크게 벌어집니다. 2025학년도의 예를 들면, 어느 대학은 2등급에 0.5점을 깎았고, 어느

대학은 1등급 100점·2등급 98점·3등급 95점으로 매겼습니다.

같은 2등급인데 한 곳에서는 거의 손해가 없고 다른 곳에서는 뚜렷하게 밀립니다. 영어 등급 하나로 지원할 대학이 갈리는

까닭이 여기 있습니다.

그래서 이렇게 쓰십시오

영어가 1등급이면 — 영어를 비중 있게 반영하는 대학이 유리합니다. 남들이 잃는 자리에서 나는 안 잃습니다.

영어가 2~3등급이면 — 감점이 작은 대학을 찾으셔야 합니다. 같은 성적으로 환산 총점이 달라집니다.

이건 공부가 아니라 조사로 얻는 이득입니다. 요강의 영어 환산표를 목표 대학 몇 곳만 견줘 보시면 바로 보입니다.

출처: 2025~2026학년도 대학별 영어 등급 반영 방식에 관한 보도를 예로 든 것입니다. 대학·연도마다 다르고 해마다 바뀝니다. 실제 값은 지원 연도

정시 요강의 환산표를 직접 확인하십시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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◆ 3 ◆ 다음 4 · 무엇이 다른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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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 3  ·  무엇이  다른가

절대평가가 만든 것

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세 가지가 달라졌습니다.

Q. 하나 — 남과 견주지 않습니다

90점 이상이면 1등급입니다. 몇 명이 받든 상관없습니다. 상대평가처럼 「앞에 몇 명이 있느냐」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.

그래서 목표가 분명합니다. 90점을 넘기면 됩니다. 다른 과목처럼 「얼마나 잘해야 하는지 모르는」 상태가 아닙니다.

이것이 영어의 가장 큰 이점입니다 — 목표가 눈에 보입니다.

Q. 둘 — 등급 사이가 넓습니다

10점 단위로 등급이 갈립니다. 1점 차이로 등급이 바뀌는 일이 적습니다.

거꾸로 말하면 한 등급을 올리려면 10점을 올려야 합니다. 88점에서 90점은 가깝지만, 82점에서 90점은 멉니다. 지금

점수가 등급 경계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보고 투자할지 말지를 정하시는 편이 낫습니다.

Q. 셋 — 그래서 「기본」이 되었습니다

받기 쉬운 등급이 되면서 많은 학생이 확보합니다. 그러면 못 받은 학생만 눈에 띕니다.

영어 1등급은 더해 주는 점수가 아니라 안 깎이는 자리에 가까워졌습니다. 「잘하면 이득」이 아니라 「못하면 손해」인

과목이 된 것입니다.

다만 해마다 난이도가 크게 흔들립니다. 1등급 비율이 한 자릿수까지 내려간 해도 있었습니다. 「절대평가니까 늘 쉽다」로

계획을 세우시면 위험합니다.

1등급 비율에 관한 언급은 보도된 수치를 근거로 한 것이며, 해마다 크게 달라집니다. 나머지 설명은 저희 판단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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◆ 4 ◆ 다음 5 · 그래서 무엇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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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 4  ·  그래서  무엇을

정하는 차례와 점검표

영어는 얼마나 투자할지를 정하는 것이 공부 방법보다 먼저입니다.

차례 무엇을 왜

1 지금 원점수가 몇인지 봅니다 등급이 아니라 점수로

2 다음 등급까지 몇 점인지 셉니다 2점과 8점은 다릅니다

3 목표 자리의 최저에서 영어를 쓸 수 있는지 봅니다 대개 쓸 수 있습니다

4 정시를 본다면 환산표를 견줍니다 대학마다 무게가 다릅니다

5 그다음에 시간을 배분합니다 여기까지가 판단입니다

2번이 실전에서 가장 값집니다. 등급 경계에서 2~3점 모자란 학생에게 영어는 가장 효율이 높은 과목입니다. 조금만

채우면 등급이 올라가고, 그 등급이 최저를 통째로 바꿉니다.

반대로 다음 등급까지 8점 이상 남았다면 그 시간을 다른 영역에 쓰는 편이 최저 충족에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.

영어에 대해 확인하실 여덟 가지

지금 원점수 가 몇 점인지 아는가

다음 등급까지 몇 점 남았는지 세어 보았는가

틀리는 문제가 어느 유형 에 몰려 있는가

듣기 에서 잃고 있지 않은가 — 가장 채우기 쉬운 자리입니다

목표 자리의 최저에서 영어를 셀 수 있는가

영어에 따로 등급 조건 을 건 곳은 아닌가

정시 환산표 를 목표 대학끼리 견줘 보았는가

영어에 쓰는 시간이 얻는 것에 비해 많지 않은가

네 번째를 꼭 보십시오. 듣기는 채우기 가장 쉬운 자리인데 놓치는 학생이 많습니다. 여기서 두세 문제를 확보하면 등급이 바뀌는

경우가 있습니다.

입시CUBE가 드리는 말씀

저희에게 손해가 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미 1등급이 안정된 학생에게 영어 수업을 더 권하지 않습니다. 절대평가라 1등급 위가 없습니다.

더 올려도 돌아오는 것이 없습니다. 그 시간은 등급이 흔들리는 다른 과목에 쓰는 것이 맞습니다. 영어는 확보한 뒤에는 유지만 하시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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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 5  ·  자주  묻는  것

영어에 대해 자주 하시는 질문

Q. 1등급과 2등급이 실제로 얼마나 차이 나나요?

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다릅니다. 세 자리로 나눠 보셔야 합니다.

수시 최저에서 — 큽니다. 대부분의 최저가 등급 합으로 세니 영어 1과 2는 합에서 1이 차이납니다. 앞서 보셨듯 합이 한 칸

달라지면 쓸 수 있는 자리가 20%p쯤 달라집니다.

정시에서 — 대학마다 다릅니다. 2등급에 0.5점만 깎는 곳도 있고 뚜렷하게 밀리는 곳도 있습니다. 목표 대학의 환산표를 봐야

답이 나옵니다.

영어에 따로 조건을 건 자리에서는 — 결정적입니다. 「영어 2등급 이내」 같은 조건이면 3등급은 그 자리에서 탈락입니다.

Q. 절대평가인데 왜 학원을 다녀야 하나요?

안 다녀도 되는 학생이 많습니다. 저희도 그렇게 말씀드립니다.

영어는 목표가 눈에 보이는 과목입니다. 90점을 넘기면 됩니다. 지금 몇 점인지, 어디서 틀리는지가 명확하면 혼자 채울 수

있는 부분이 큽니다.

도움이 되는 경우는 대개 둘입니다. 기초 문법과 어휘가 비어 있어 혼자서는 어디부터 할지 모를 때, 그리고 혼자서는 안 하게

될 때입니다. 뒤엣것도 진짜 이유입니다.

다만 1등급이 안정된 뒤에도 계속 다니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. 앞서 말씀드린 대로 1등급 위가 없습니다.

한 줄로 남기면

영어는 잘해서 버는 과목이 아니라 확보해 두는 과목입니다. 지금 원점수부터 확인하십시오. 거기서 판단이 나옵니다.

이 자료는 2026년 8월 기준 2027학년도 수시 모집요강 집계와 대학별 영어 반영 방식에 관한 보도(2025~2026)를 정리한 것입니다. 정시 환산

방식은 대학·연도마다 다르므로 예시로만 실었습니다. 지원 전에는 목표 대학의 최신 요강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. 이 자료는 합격 여부나 가능성을

예측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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◆ 6 ◆


